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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nalyzed public discourse on nurse retention through YouTube comments posted between 2018 and 2024 to examine how retention issues are collectively framed in online public spheres, thereby extending individual-level retention research to societal-level discourse analysis.

Methods
Comments were collected from 226 YouTube videos identified using search terms that combined “nurse” with retention-related keywords. After duplicates and comments posted outside the study period were removed, 32,399 comments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topic modeling with year and number of likes as covariates. Topic correlation network analysis with community detection was used to identify discourse coalitions.

Results
Fourteen substantive topics and one noninterpretive topic emerged, spanning individual coping strategies, organizational workplace issues, and systemic policy structures. “International nursing migration and career pathways” (12.8%) and “disputes regarding the scope of practice among professionals” (11.4%) were the most prevalent topics. Temporal analysis revealed discourse shifts consistent with focusing events theory: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activated structural critique frames while suppressing career mobility discourse; the 2022 Nursing Law followed an issue-attention cycle pattern; and the 2024 medical school quota expansion embedded retention discourse within broader healthcare policy debates. Network analysis identified two discourse communities, professional identity and structural exploitation, with international migration serving as a bridging frame across both.

Conclusion
Public discourse framed nurse retention as a systemic and structural issue rather than as an expression of individual professional rejection. These collective framing patterns complement traditional survey-based research and may inform policy design by identifying which frames achieve public resonance and where discourse fragmentation may challenge 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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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 간호의 질, 의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광범위한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으며[1], 간호인력 수요의 충족을 위해 적극적으로 국제 간호인력을 채용하는 일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2], 국내 역시 간호인력의 공급 확대를 목표로 2019년 이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매년 700명 이상 꾸준히 증원하였다[3]. 그러나 이러한 공급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규 간호사의 졸업 첫 해 이직률이 25%에 달하고 3년 안에 절반의 간호사가 이직하며[4], 2035년까지 5.6만 명의 간호사가 여전히 부족할 것이라는 수급추계는 간호인력 부족이 단지 공급이나 채용이 아닌 유지의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한다[5].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호주와 캐나다 등은 간호인력 관리에 있어 신규 간호사의 채용보다 간호사의 재직 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6,7].
체계적 문헌고찰에 따르면 직무만족도, 전문성 개발 기회, 교육 수준, 더 나은 급여 및 복리후생 등이 간호사 재직 의도의 유효한 예측요인이었다[4]. 연령, 경력, 회복탄력성, 건강상태, 임상역량, 일-가정 갈등 등 개인적 특성 역시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8,9], 주로 자가보고 형식의 설문조사 또는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인터뷰 등을 통해 간호사의 재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ㆍ조직적 요소에 대한 이해를 진전시켰다. 이러한 연구들은 간호사 개인의 재직 의도와 이직 의도를 구분된 심리적 구성 개념으로 접근하며, 각각의 예측요인과 결과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개인 또는 조직 수준의 변수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들은 간호사의 재직이 공적 문제로서 어떻게 구성되고, 집합적 차원에서 어떤 패턴을 나타내며, 정책적 정당성을 획득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설문조사는 연구자가 미리 정의한 요인에 대한 응답자의 평가를 수집하므로 응답자 스스로가 문제를 어떻게 프레이밍(framing)하고 구조적 원인을 판단하는지 포착할 수 없다. 질적 인터뷰 역시 재직 간호사 또는 이직 간호사 개인의 경험과 판단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지만, 이들의 사적 서사가 공적 영역에서 어떻게 집합적 의미로 전환되고 정책 담론으로 연결되는지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공공 담론이란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집합적으로 구성하고 논쟁하는 해석 및 의미체계로, 개인 의견의 단순 집합이 아닌 집합적 프레이밍 과정으로 형성된다[10]. 여기서 프레이밍이란 특정 이슈의 일부 측면을 선택적으로 부각하여 문제의 원인, 책임소재, 해결방향에 대한 특정 해석을 촉진하는 의미 구성과정을 말한다[11]. 이러한 공공 담론은 특정 이슈가 공적 문제로 구성되는 과정을 드러내며, 거시적 구조에 대한 귀인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12]. 또 재직 간호사만 아니라 이직자나 환자 및 보호자, 다른 보건의료인력 등 간호를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관점을 포함하므로, 공공 담론으로서 간호사 재직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의 문제와 통찰, 또는 더 광범위한 보건의료체계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정 시점에 특정 정책이 공적 주목을 받고 정치적 동력을 얻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담론 분석은 설문이나 인터뷰와 인식론적으로 구별되는 지식을 생산하며, 특정 이슈가 공적 영역에서 어떤 해석 틀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가, 어떤 프레임이 경쟁하며, 어떤 프레임이 공적 정당성을 획득하는가를 분석한다. 이는 ‘간호사 개인이 왜 떠나는가’가 아닌 ‘간호사 재직이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로 구성되고 있는가’라는 다른 연구질문을 다루는 것이다. 정책연구에서 이러한 인식론적 전환이 필수적인 이유는, 정책의 채택과 실행이 객관적 증거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문제가 공적으로 어떻게 프레이밍 되느냐에 따라 정치적 실행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13]. 예를 들어, 동일한 간호 인력 부족현상이라도 ‘개인의 직업 선택’ 문제로 프레이밍 될 경우 정책적 개입의 정당성이 약화되고, ‘구조적 노동환경 실패’로 프레이밍 될 경우 체계 수준의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따라서 담론 분석은 의제 설정과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며[14], 개인 또는 조직 수준의 연구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이론적 공백을 해소할 수 있다. 기존의 재직 연구가 ‘왜 떠나는가’에 대한 개인 및 조직 수준의 예측요인을 규명하였다면, 본 연구는 ‘재직 문제가 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프레임이 정책적 공명을 획득하는가’라는 담론 수준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정책 정당성의 담론적 기반을 분석하여 이론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공공 담론은 대중매체, 소셜미디어, 공청회 등 다양한 장소에서 형성되지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는 국내에서 압도적인 점유율과 탁월한 보급률로 인구 수준에 가까운 사용자를 보이며[15], 뉴스 소비, 의견 표출, 정치적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주요 온라인 공론장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유튜브에 적용된 체계적 소셜미디어 분석이 하위주제 차이, 인구통계학적 특성, 감정 패턴을 식별할 수 있으며, 댓글의 약 80%가 시청자의 경험과 의견을 이해하는 데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17]. 본 연구는 이러한 유튜브 댓글을 개인의 태도나 의견을 측정하는 도구가 아닌 특정 이슈에 대한 집합적 담론 구성을 관찰하는 자료이자 공공 담론의 매개체로서, 간호사 재직을 공적 담론으로서 어떻게 프레이밍하고 논쟁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표는 인구 수준의 의견 분포를 추정하는 대표성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 간호사의 재직 문제가 어떤 프레이밍 구조를 통해 논의되는지를 분석하는 것으로, 다중 플랫폼이 아닌 단일 플랫폼에 대한 집중분석을 선택하였다. 다중 플랫폼 분석은 표면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으나, 플랫폼마다 상이한 사용자 특성, 알고리즘, 상호작용 규범을 고려해야 하므로 분석의 깊이와 내적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18]. 반면, 국내 온라인 공론장에서 지배적인 단일 플랫폼에 대한 집중분석은 담론 포화를 달성하고, 시간에 따른 담론구조의 변화를 일관된 맥락에서 추적할 수 있다[19]. 유튜브는 뉴스 소비, 의견 표출, 정치적 참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주요 공론장으로서, 댓글은 참여하는 공중이 집중되는 공간이며, 실제 정책 논의와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20]. 자기선택 편향은 모든 공공 담론에 내재된 특성으로[21], 실제 공론장의 작동방식을 반영한다.
한편, 간호사 재직은 고립된 전문직 이슈가 아니라 동시대의 보건의료정책 및 사회적 사건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정책과정이론에 따르면 초점사건은 갑작스럽고 극적인 사건으로, 잠재되어 있던 사회문제를 공적 의제로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22]. 이는 공중의 주목을 끌 뿐 아니라, 문제의 원인에 대한 집합적 해석을 재구성하고 이전에는 주변적이었던 담론 프레임을 활성화하며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담론적 기회를 창출한다[23]. 또 이슈-주목 주기 이론은 특정 이슈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문제 발견 단계에서 급증하고, 해결 비용 인식 후 감소하며, 다른 이슈로 전환되는 순환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한다[24]. 이러한 이론적 관점은 정책사건이 담론의 양적 증가만이 아니라 시간에 따른 구조 변화를 유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국의 간호 인력을 둘러싼 최근 주요 사건들은 이러한 이론적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유행은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간호 인력의 핵심적 역할과 동시에 열악한 노동환경을 가시화하였다[25]. 2022년 간호법 제정 시도는 간호사의 법정 지위와 업무범위를 둘러싼 보건의료 전문직 간 갈등을 표면화하였으며[26], 2024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정책은 의료인력 수급 전반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여 보건의료인력 구조와 업무 분담에 대한 담론을 활성화하였다[27]. 이러한 사건들은 간호사 재직 담론에서 새로운 패턴을 활성화하거나 기존 프레임의 상대적 비중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담론 구조 변화가 발생했는지, 각 사건이 담론의 어떤 측면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실증적 분석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한편, 토픽 모델링 등의 기계학습방법은 이러한 대규모 텍스트 자료의 체계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간호학 연구에서도 기사의 댓글이나 소셜미디어의 게시글을 활용하여 감정 또는 주제를 분석하는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구조적 토픽 모델링은 텍스트 자료 내 잠재적 주제를 발견하는 동시에 문서 수준의 공변량(메타 데이터)을 활용해 주제 비중의 변화를 정량화 할 수 있는 분석 방법으로[28], 진료 운영과 관련한 전자문서의 분석[29], 소셜미디어 내 의료소비자의 환자안전 관심[30] 등 다양한 텍스트 분석연구에 활용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간호사 재직과 관련한 댓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간호사 재직 담론이 어떻게 논의되는지에 대한 체계적 증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개인적∙조직적 수준에 머물렀던 간호사 재직 연구를 사회적 수준으로 확장하고, 재직 문제가 공적 문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확인한다. 또 공공 담론에 나타난 구조적 패턴을 규명함으로써 개인 수준 연구에서 누락되었던 거시적 설명요인을 포착할 수 있으며, 정책사건에 따른 담론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정책과정이론과 간호 인력 연구를 연결하는 이론적 교량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법론적 접근과 이론적 기여는 간호사 재직 문제에 대한 인식론적 재구성을 제안하며, 전통적인 연구방법론을 보완하여 간호사의 재직 유지를 위한 근거 기반 정책 개발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된 댓글을 통해 간호사 재직에 대한 공공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간호사 재직 문제가 어떻게 프레이밍 되고 있는지 핵심 주제를 식별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주제 비중의 변화와 주제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통해 간호사 재직 담론의 주요 주제를 식별한다. 둘째, 시간에 따른 간호사 재직 담론의 주제 비중 변화를 분석한다. 셋째, 주제 상관관계 네트워크 분석과 커뮤니티 탐색을 통해 재직 담론 내에서 서로 다른 주제들이 어떻게 상호 연결되어 있으며 하위 그룹을 형성하는지 확인한다.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텍스트 마이닝과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이용하여 간호사의 재직에 관한 온라인 동영상에 게시된 댓글의 주요 단어, 주제 및 시간에 따른 추세와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서술적 탐색 연구이다.

2. 자료수집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동영상 공유 서비스인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에 게시된 댓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수행하였다. 관련 동영상 검색을 위해 간호대학 교수 5인, 박사 후 연구원 및 대학원생 4인으로 구성된 연구팀이 간호사의 재직과 관련한 단어들을 함께 논의, 검토하였으며, 다양한 조합으로 검색을 수행하고 검색결과를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재직’은 학문적으로 널리 쓰이나 간호사와 관련한 일상용어로는 사용빈도가 낮아 충분한 검색결과를 포함하지 못하였다. 일반 대중이 이해하는 간호사 재직에 대한 개념과 학문적ㆍ전문적 맥락은 다를 수 있으나, 실제 정책은 전문가의 기술적 판단만이 아니라 공중의 집합적 프레이밍에 의해 정당성을 얻고 실행 가능성을 확보한다[13]. 따라서 재직과 관련한 동의어, 유의어 및 반의어 등을 추가하는 것이 간호사 재직 문제가 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간호사) AND (근속 OR 사직 OR 이직 OR 재직 OR 이탈 OR 경력 OR 단절)’을 검색식으로 확정하였다.
유튜브에 개시된 댓글의 수집을 위하여 유튜브 연구 프로그램(YouTube Research Program)에 등록하여 유튜브 데이터 API v3의 연구용 활용을 허가 받은 후, 파이썬 프로그램(https://www.python.org/)의 google-api-python-client 패키지를 사용하여 크롤링 방식으로 댓글과 메타 데이터(동영상 게시일, 댓글 게시일, 댓글 좋아요 수, 댓글 ID)를 함께 수집하였다. 정확한 검색 및 검색식의 활용을 위하여 구글 동영상 검색을 사용하였으며, 검색결과로 도출된 총 285개의 동영상의 제목과 본문을 검토하여 간호사를 주제로 하지 않거나 댓글 기능을 비활성한 영상 및 댓글이 없는 영상 57개를 제외하였다. 이 과정에서 2017년 이전에 게시된 4개의 영상이 모두 제외되어 2018년 이후 영상만 분석에 포함하였다. 연구대상이 된 226개 영상에서 총 33,246개의 댓글을 수집하였으며, 연구기간을 벗어나는 댓글 560개와 중복 개제된 댓글 287개를 제외하고 최종 32,399개 댓글을 분석하였다. 동영상 검색과 검토 및 댓글 수집은 2025년 10월 22일부터 2025년 11월 14일까지 수행하였으며 자료수집 및 분석과정은 Figure 1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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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owchart of data collection and analytical process.


3. 자료분석
수집된 텍스트의 분석을 위해 형태소 추출과 전처리과정을 수행하였다. 형태소 추출은 어휘적ㆍ문법적 의미를 포괄하여 의미 있는 최소의 단위로 단어를 구분한 후, 품사를 붙여 각 단어를 추출하는 작업이다. 수집한 댓글에서 숫자와 특수문자, 불필요한 공백을 제거한 뒤 명명된 품사를 기준으로 명사를 추출하였다. 형태소 분석과 추출에는 한국어 정보처리를 위한 파이썬 패키지인 KoNLPy에서 제공하는 Okt 형태소 분석기를 활용하였다[31]. KoNLPy에서 제공하는 형태소 분석기 중 Okt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현 X)의 텍스트를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오픈 소스 한국어 분석기로 신조어, 줄인 말, 외래어 등의 분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31].
추출한 명사를 빈도 순으로 확인하여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표기가 다른 단어나 약어는 유의어 사전을 사용하여 표준화하고,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단어는 불용어로 지정하여 삭제하였다. 인터넷에서 흔히 쓰이는 줄인 말은 원래의 단어로 대체하였으며, 대체할 유의어가 없는 온라인 은어나 신조어는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 비속어나 욕설, 특정 고유명사(채널 또는 인물명)는 일반적인 자리표시자(‘욕설,’ ‘유튜버’ 등)로 대체하였다.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 전후 단어의 문맥을 검토하고 필요시 원본 댓글을 확인하였으며, 연구팀 회의와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분석에 포함된 단어의 일반적 특징은 빈도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단어빈도(term frequency [TF])는 전체 문서에서 개별 단어의 총 출현횟수를 나타낸다. 그러나 검색어나 일반적인 단어의 빈도가 필연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를 함께 검토하였다. TF-IDF는 특정 문서에서는 자주 등장하지만 전체 문서에서는 드문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담론을 구별 짓는 단어를 식별할 수 있다[32].
전처리를 완료한 댓글의 구조적 토픽 모델링에 사용할 적정한 주제 수(K)를 선택하기 위하여 searchK 함수로 주제 수에 따른 가능도 추정치, 잔차, 그리고 의미 일관성 지표를 확인하였다[28]. 가능도 추정치(held-out likelihood)는 데이터의 일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모형의 예측력이 여전히 지속되는가를 확인하는 지표로, 높을수록 모형의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한다. 잔차(residual)는 모형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데이터의 분산으로, 낮을수록 주제가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고 판단하며, 이때 가능도 추정치 값을 함께 고려한다. 의미 일관성(semantic coherence)은 주제 내에서 발생확률이 높은 단어들이 실제 문서에서 동시에 자주 등장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높을수록 이해하기 좋은 주제라고 판단한다[28].
K=5에서 K=30까지의 진단지표를 검토한 결과, 가능도 추정치는 K=10 이상부터 완만히 상승하여 K=25에서 최대값을 보였으나, 잔차는 K=15에서 최소값을 나타낸 후 증가하였으며, 의미 일관성은 K 증가에 따라 완만히 감소하였다(Supplementary Figure 1,). 이에 따라 잔차가 최소화되는 K=13에서 17 구간의 진단지표를 재검토한 결과, 가능도 추정치는 K=16이 –6.87로 가장 높았으나 K=15 (–6.88)와의 차이는 미미한 반면, K=15의 잔차(55.84)가 K=16 (58.04)보다 현저히 낮아 K=15에서 잔차 최소화와 높은 가능도 추정치 및 의미 일관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Supplementary Figure 2,, Supplementary Table 1). 또 정성적 검토결과, K=14 이하에서는 K=15에서 분리되었던 주제가 사라지거나, 각 주제에 포함되는 단어들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혼재되는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K=16 이상에서는 비슷한 단어들이 분석적 이득 없이 추가적으로 나뉘어지며 주제 간 중복이 나타났다.
다만, K=15에서 구조적 토픽 모델의 질 평가결과, 토픽 1의 의미 일관성과 배타성이 모두 다른 토픽들에 비해 매우 떨어져(Figure 2), 토픽 1에 포함된 주요 단어와 대표 문서(댓글)를 추가로 확인하였으며, 연구주제와 무관한 텍스트의 집합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비해석적 주제(junk topic)를 제거하기 위하여 구조적 토픽 모델의 주제의 수를 변경할 경우(K=14) 무관한 텍스트가 실질 주제 전반에 분산되며 모델 내 주제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plementary Figure 3,). 모델의 질을 위해 주제의 수를 유지하되 비해석적 주제인 토픽을 해석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조적 토픽 모델링 방법론에서 확립된 접근법으로[33], 모든 실질 분석 및 해석은 토픽 1을 제외한 14개 주제를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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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pic quality and proportion. Topic 1: junk topic; Topic 2: disputes regarding the scope of practice among professionals; Topic 3: debate surrounding enactment of Nursing Law; Topic 4: professional identity confusion and unmet expected reward; Topic 5: healthcare payment system and workforce issues; Topic 6: government-medical community conflict over medical school policy; Topic 7: COVID-19 impact and professional sacrifice; Topic 8: female nurses’ career interruptions and work-family conflict; Topic 9: Korean healthcare system and privatization; Topic 10: hospital nurses’ patient care workload; Topic 11: physician care ethics and responsibilities; Topic 12: international nursing migration and career pathways; Topic 13: inadequate compensation for professional workload; Topic 14: career transferability and development pathways; Topic 15: normalized exploitation and work-life imbalance. Semantic coherence increases to the right (x-axis), and exclusivity increases upward (y-axis).

구조적 토픽 모델링은 R 프로그램 ver. 4.5.1 (The R Foundation for Statistical Computing)의 stm 패키지(ver. 1.3.8)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29]. 모형에는 시간(댓글 게시 연도)과 담론에 대한 공명(댓글 ‘좋아요’ 수)을 공변량으로 포함하였다. 공공 담론은 정책사건에 반응하여 특정 프레임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하므로, 시간에 따른 주제 비중 변화는 담론의 동태적 구조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22,24]. 시간효과는 비선형으로 모델링하여 점진적 변화와 급격한 전환을 모두 포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28]. 시각화는 R의 ggplot2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한편, 사용자 생성 콘텐츠의 압도적 다수는 상위 1%의 활발한 사용자에게서 발생하며, 대다수는 수동적으로 콘텐츠를 소비한다[33]. ‘좋아요’는 직접 댓글을 작성하지 않는 사용자가 의견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댓글이 받은 ‘좋아요’ 수는 해당 프레임이 적극적 참여자를 넘어 더 넓은 관찰자 집단에게 공명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좋아요’에는 인지적 동의, 감정적 공감, 사회적 연대 표현, 그리고 알고리즘적 가시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34], 자기선택 편향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 활발한 소수 의견이 아닌 침묵하는 다수의 수동적 동의를 반영하는 프레임을 가중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복합성을 고려하여 ‘좋아요’ 수를 담론이 공적으로 확산되고 인정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판단하였다. 다만 댓글에 따른 ‘좋아요’ 수의 분포가 소수의 댓글에 쏠리는 우측 편향으로 확인되어 극단적 이상치에 의해 공변량의 효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로그 변환 후 표준화하였다[33,35].
또 헤비 유저(heavy user)의 영향을 사전 검토한 결과, 연구기간 동안 100개 이상의 댓글을 작성한 이용자가 남긴 댓글은 전체의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개인의 담론 지배현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에 모든 작성자의 댓글을 분석에 포함하였다. 각 주제의 명명은 주제 내 등장확률 상위 단어와 해석의 근거가 되는 대표 문서(댓글)를 함께 검토하고, 연구팀 회의를 통해 논의와 합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제 간 상관관계를 Pearson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상관관계의 강도를 기반으로 루뱅 알고리즘(Louvain algorithm)을 사용하여 커뮤니티를 탐색하였다. 커뮤니티는 유사한 상관관계 패턴을 가진 주제군(cluster)을 의미하며, 루뱅 알고리즘은 밀접하게 연결되었거나 유사한 연결구조를 보이는 주제들을 식별한다[36]. 이는 개별 주제들이 함께 활성화되어 형성하는 해석 체계를 드러내며, 도출된 주제들이 상호 간에 어떻게 경쟁하거나 연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37]. R의 ggraph 패키지를 사용하여 시각화 하였으며, 노드(node)는 주제를, 엣지(edge)는 상관관계를 의미하고, 노드의 크기는 주제의 비중에, 엣지의 두께는 상관관계의 강도에 비례한다[38].

4.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연세의료원 세브란스병원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IRB No. 4-2025-1143). 온라인 상 대중에게 공개된 자료를 서비스 운영자에게 허가 받은 후 사용 정책을 준수하여 수집하였으며[39], 공개 게시된 댓글 ID는 분석과정에서 한 번 더 익명으로 처리하였다. 연구 진행의 전 과정에서 인터넷 연구자 협회(Association of Internet Researchers)가 제시한 인터넷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였으며[40], 연구자료 및 관련 문서는 제한된 연구진만 열람할 수 있도록 비밀번호가 된 컴퓨터에 저장하여 사용하였다.


결과
1. 일반적 특성
유튜브에 게시된 간호사 재직 관련 영상은 201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3년(58개)과 2024년(62개) 2년 간 게시된 영상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2024년에는 관련 영상에 게시된 댓글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간호법이 재발의 되었던 2024년 3월(6,950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었던 2022년 5월(4,024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발표가 있었던 2024년 2월(3,093개) 순이었다.
전체 단어에 대한 TF 분석결과 ‘간호사’(13,526회), ‘의사’(10,559회), ‘업무’(6,341회), ‘사람’(5,126회), ‘병원’(4,172회) 순으로 높았다. TF-IDF 또한 상위 5개 단어는 TF와 동일하였으나, ‘정부’(6위; .0184), ‘응원’(8위; .0168), ‘급여’(11위; .0131), ‘간호법’(14위; .0123), ‘돈’(17위; .0112) 등이 TF에서의 순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해 특정 댓글 맥락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확인하였다(Supplementary Table 2).

2. 구조적 토픽 모델링
각 토픽별 비중과 상위 단어 및 명명한 주제는 Table 1과 같다. 토픽 2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밥그릇,’ ‘인성’ 등의 상위 단어를 포함하였으며, 대표 문서는 “마치 간호사들이 의사 밥그릇 뺏는 거처럼 방해해 놓고 신경 쓰는 거 보면 의사들도 꽤나 간호사가 견제되는 듯” 등이었다. 상위 10개의 단어와 대표 문서를 검토하여 전문직 간 업무범위 관련 분쟁(11.4%)이라고 주제를 명명하였으며, 다른 13개의 토픽도 동일한 과정을 수행하였다.
Table 1. Topics and top words identified through structural topic modeling
	Topic	Proportion (%)	Top words (high probability)	Subject
	1	7.2	Strike, group, unions, resignation letter, trash, news, slave, name, representation, soup	Junk topic
	2	11.4	Physician, nurse, nursing assistant, stake (밥그릇), personality, nurse association, qualification, ignore, chaos, skill	Disputes regarding the scope of practice among professionals
	3	7.9	Nursing law, problem, compensation, law, opposition, improvement, treatment, operation, enactment, order	Debate surrounding enactment of Nursing Law
	4	3.2	Money, profanity, situation, responsibility, opportunity, ability, water, army, CPR, nightingale	Professional identity confusion and unmet expected reward
	5	6.6	Hospital, general hospital, license, professor, cost, health insurance, cancel, fees, local area, medical specialist	Healthcare payment system and workforce issues
	6	8.8	Government, president, increase, medical school, fault, quota, policy, countermeasures, crisis, politics	Government-medical community conflict over medical school policy
	7	7.2	Human, self, life, resignation, healthcare professional, COVID-19, mental, society, behavior, sacrifice	COVID-19 impact and professional sacrifice
	8	6.2	Nursing, self, job, workforce, reality, continue, understand, environment, woman, workplace	Female nurses’ career interruptions and work-family conflict
	9	7.0	Medical, Korea, system, healthcare, quality, level, overseas, management, accident, education	Korean healthcare system and privatization
	10	5.3	Nurse, ward, night, medication, meal, emergency, one day, hospital, ICU, alone	Hospital nurses’ patient care workload
	11	4.7	Patient, number, cure, site, fees, respect, head nurse, assign, family, oath	Physician care ethics and responsibilities
	12	12.8	Overseas, nurse, video, cheer, hardship, employment, mind, resignation, leaving, university	International nursing migration and career pathways
	13	5.1	Work, wage, clinical, new graduate, vacation, company, comparison, difference, intensity, burden	Inadequate compensation for professional workload
	14	3.6	Career, specialty, support, recognition, house, industry, clinical, friend, recruitment, job change	Career transferability and development pathways
	15	3.0	Time, duty, study, child, shift, empathy, reason, effort, mother, basic	Normalized exploitation and work-life imbalance


COVID-19, coronavirus disease 2019; 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ICU, intensive care unit.


검토결과, 토픽 3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토픽 4는 전문직 정체성 혼란과 낮은 기대 보상, 토픽 5는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의료인력 문제, 토픽 6은 정부-의료계 간 의과대학 정책 관련 갈등, 토픽 7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의료인의 희생, 토픽 8은 일-가정 갈등과 여성 간호사의 경력 단절, 토픽 9는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민영화, 토픽 10은 병원 간호사의 업무량과 환자 돌봄 부담, 토픽 11은 의사와 환자 돌봄 윤리와 의무, 토픽 12는 국제 간호인력 이동과 경력 경로, 토픽 13은 전문적 업무량에 대한 부적절한 임금과 처우, 토픽 14는 경력 전환 가능성 및 경로, 토픽 15는 일상적 노동 착취와 일-생활 불균형에 관한 주제로 확인하였다(Supplementary Table 3). 그 중 국제 간호인력 이동과 경력 경로(토픽 12; 12.8%)에 관한 주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직 간 업무범위 관련 분쟁(토픽 2; 11.4%)과 정부-의료계 간 의과대학 정책 관련 갈등(토픽 6; 8.8%)이 그 뒤를 이었다.
공변량 효과 분석결과, ‘좋아요’ 수는 14개 주제 중 11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p<.05), 실질적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R2는 모든 주제에서 .02 이하로 주제 비중 분산의 2% 미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plementary Table 4). 통계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보인 주제는 일-가정 갈등과 여성 간호사의 경력 단절(토픽 8; β=.01, p<.001, R2=.02)과 병원 간호사의 업무량과 환자 돌봄 부담(토픽 10; β=.01, p<.001, R2=.01)이었다.

3. 주제 비중의 시간적 변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국제 간호인력 이동과 경력 경로(토픽 12) 주제는 2019년 정점을 기록한 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3년까지 꾸준히 상위권에 머물렀다. 연구기간 동안 중상위권의 비중을 유지한 주제는 병원 간호사의 업무량과 환자 돌봄 부담(토픽 10), 전문적 업무량에 대한 부적절한 임금과 처우(토픽 13), 일-가정 갈등과 여성 간호사의 경력 단절(토픽 8), 경력 전환 가능성 및 경로(토픽 14)였다. 하위권이던 간호법 제정과 둘러싼 논쟁(토픽 3)과 전문직 간 업무범위 관련 분쟁(토픽 2)이 2022년 각각 1, 2위로 비중이 높아졌으며, 2024년에는 정부-의료계 간 의과대학 정책 관련 갈등(토픽 6)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한편, 국제 간호인력 이동과 경력 경로(토픽 12)는 중위권으로 하락하였다.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의료인력 문제(토픽 5)와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민영화(토픽 9)의 주제 비중이 2024년까지 꾸준히 상승한 것에 비해,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토픽 3), 일-가정 갈등과 여성 간호사의 경력 단절(토픽 8), 병원 간호사의 업무량과 환자 돌봄 부담(토픽 10) 등은 2022년 이후 하락하는 양상으로 변화하였다(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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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rends in topic prevalence over time (2018–2024).


4. 주제 상관관계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도출된 주제들로 상관관계 분석 및 커뮤니티 탐색을 수행하여 2개의 커뮤니티를 확인하였다(Figure 4). 커뮤니티 1은 토픽 2, 3, 4, 7, 11, 12, 14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내에서 전문직 간 업무범위 관련 분쟁(토픽 2)과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토픽 3) 간 강한 정적 상관(r=.45, p<.001)이 확인되었으며, 두 주제 모두 경력 전환 가능성 및 경로(토픽 14)와 연결되었다. 한편, 전문직 간 업무범위 관련 분쟁은 국제 간호인력 이동과 경력 경로(토픽 12)와 강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56, p<.001), 전문직 정체성 혼란과 낮은 기대보상(토픽 4)은 국제 간호인력 이동과 경력 경로(토픽 12)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 및 희생(토픽7)을 연결하는 주제로 나타났다(Supplementary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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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etwork of topics with communities. Node size is proportional to topic prevalence. Edge thickness is proportional to correlation coefficient strength.

커뮤니티 2에는 토픽 5, 6, 8, 9, 10, 13, 15가 포함되었다. 그 중 일-가정 갈등과 여성 간호사의 경력 단절(토픽 8), 전문적 업무량에 대한 부적절한 임금과 처우(토픽 13), 일상적 노동 착취와 일-생활 불균형(토픽 15) 간의 강한 정적 상관을 확인하였다. 병원 간호사의 업무량과 환자 돌봄 부담(토픽 10) 역시 토픽 13 및 토픽 15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제 간호인력 이동과 경력 경로(토픽 12)는 두 커뮤니티를 잇는 주제로, 커뮤니티 1 및 2의 여러 주제와 부적 상관을 보이는 동시에 경력 전환 가능성 및 경로(토픽 14)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정부-의료계 간 의과대학 정책 관련 갈등(토픽 6)은 다른 커뮤니티에 속하는 주제들과 광범위하고 강한 상관관계를 보여, 커뮤니티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upplementary Table 5).


고찰
본 연구는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 게시된 간호사의 재직과 관련한 댓글을 구조적 토픽 모델링으로 분석하여 1개의 비해석적 주제와 14개의 실질 주제를 도출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담론 내 주제 비중의 변화 및 주제 간의 상관관계에 기반한 담론 구조를 확인하였다.
빈도분석 결과, ‘간호사,’ ‘의사,’ ‘업무,’ ‘사람,’ ‘병원’ 등 임상 관련 일반 용어가 TF와 TF-IDF 모두에서 지배적이었으나, 상대적으로 TF-IDF에서 우세한 단어의 분석결과, 담론의 실질적 특징을 구별 짓는 것은 정책 관련 단어(‘간호법,’ ‘정부,’ ‘의대’ 등)와 직업과 관련된 평가 및 정서적 단어(‘응원,’ ‘급여,’ ‘처우’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간호사 재직 담론이 정책과 직업적 반응을 중심으로 구성됨을 시사하며, 공공 담론이 단지 사실의 전달이 아닌 집합적 의미 구성의 과정이라는 담론 이론과 일치한다[41].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통해 도출된 14개의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첫 번째는 경력 전환 가능성(토픽 14)과 국제 간호인력 이동(토픽12) 등과 같은 개인 수준의 대처전략이, 두 번째로는 업무량과 환자 돌봄 부담(토픽 10), 부적절한 임금과 처우(토픽 13), 일-가정 갈등(토픽 8) 및 일-생활 불균형(토픽 15) 등 조직 수준의 직장 차원 문제가 확인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의료보험 수가체계(토픽 5), 보건의료체계 민영화(토픽 9), 정부-의료계 정책 갈등(토픽 6), 간호법 논쟁(토픽 3), 전문직 간 업무범위 분쟁(토픽 2) 등 체계 수준의 거시적인 구조와 정책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다층적 구조는 기존의 개인 및 조직 수준의 연구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담론적 특징이다. 공공 담론에서는 의료수가체계, 입법 실패, 보건의료정책 등 거시적 구조에 대한 귀인이 출현하며, 이는 개인 문제를 집합행동이 필요한 구조적 문제로 재프레이밍하는 과정이다[12]. 또 전체 담론에서 개인 또는 조직 수준의 주제와 체계 수준의 주제가 거의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공공 영역에서 간호사 재직 문제가 단지 개인의 부적응이나 조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제도적 실패와 함께 프레이밍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공변량인 ‘좋아요’ 수는 모든 주제에서 비중 분산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 크기가 미미하여 무의미한 수준이었는데, 이는 높은 ‘좋아요’를 받은 댓글이 특정 주제를 과대 대표하는 것이 아니며 도출된 주제구조가 알고리즘적 증폭이나 선택적 가시성이 아닌 전체 담론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출현하는 의미 패턴을 포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주제 비중의 시간적 변화는 정책 반응성을 보였다. 초점사건 이론에 따르면 갑작스럽고 극적인 사건은 잠재된 사회문제를 공적 의제로 전환시키며, 특정 담론 프레임을 활성화한다[22]. 본 연구결과는 이 이론적 예측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과 시간적으로 연관된 2020년 전후로, 2019년 압도적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국제 간호인력 이동(토픽 12)과 경력 전환 가능성(토픽 14)의 주제 비중이 하락한 반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향과 희생(토픽 7), 병원 간호사의 업무량과 부담(토픽 10), 부적절한 임금과 처우(토픽 13) 등이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제 간호인력 이동과 경력 전환 주제의 하락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당시 일부 국가의 이동이 제한되고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실질적 장벽이 담론에서 해당 주제를 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42,43]. 한편, 폭증하는 감염 환자에 대한 과중한 간호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언론과 대중의 주요 관심사로 부각되었으며[44,45], 이는 기존에 잠재되어 있던 구조적 불만이 공적 담론으로 표출될 담론적 기회였을 수 있다. 이러한 차별적 양상은 하나의 초점사건이 단일한 방향으로 담론을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담론 공간 내에서 주제 간 경쟁적 재배치를 유발함을 보여준다. 즉 국경 폐쇄와 면허시험 중단이라는 물리적 장벽이 국제 이동과 경력 전환 담론의 기회를 차단한 동시에, 과중한 간호 업무와 열악한 근무환경의 가시화과 잠재되어 있던 구조적 불만을 공적 담론으로 표출할 담론적 기회를 개방하였다. 이는 초점사건이 담론의 총량만이 아니라 담론 내부의 구성비율을 변화시키며, 특정 프레임을 억제하는 동시에 다른 프레임을 활성화하는 이중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2022년에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토픽 3)과 전문직 간 업무범위 관련 분쟁(토픽 2)의 비중이 급격히 상승하여 1, 2위를 차지하였으나, 이들 주제는 2023년 이후 하락하였다. 이는 이슈-주목 주기 이론의 전형적인 패턴을 보여준다[24]. 즉 문제 발견 단계에서는 입법 논쟁으로 주목이 급증하나,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해결 비용이 인식되고, 입법 실패 후 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지며 관심이 낮아지고 담론이 쇠퇴하는 형태를 보였다. 반면, 의료보험 수가체계(토픽 5)나 민영화(토픽 9)와 같은 구조적 주제는 정책사건과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이들이 일시적 정책 논쟁이 아닌 근본적 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불만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된 2024년에는 의과대학 정책 관련 갈등(토픽 6)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는 간호사 재직 담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보건의료인력 정책 전반의 맥락 속에 위치함을 보여주며, 간호사 재직 문제를 논하는 발화자들이 의사 인력 정책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재직 문제가 단일 직종의 고립된 이슈가 아니라 보건의료체계 구조의 일부로 인식됨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담론 기회의 차단과 개방을 동시에 유발하였다면 간호법은 이슈-주목 주기의 전형적 패턴을 따르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은 간호사 재직 담론의 외연을 보건의료인력 체계 전반으로 확장하는 기능을 하였다. 이 세 사건은 각각 다른 유형의 담론적 메커니즘을 보여주며, 간호사 재직 담론이 단일한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 복수의 초점사건에 의해 내적 구조가 재편됨을 시사한다.
이처럼 구조적 토픽 모델링은 개별 주제의식별과 시간에 따른 비중 변화를 분석하지만, 주제들이 담론 공간 내에서 어떻게 결합하고 경쟁하는지는 보여주지 못한다. 주제 상관관계 네트워크 분석과 커뮤니티 탐색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며, 개별 주제를 넘어서는 상위 수준의 담론 구조를 드러냈다. 커뮤니티 1은 전문직 정체성과 관련된 주제들로 구성되며, 간호사 재직 문제를 전문직으로서의 법적 인정과 자율성의 결여로 프레이밍한다. 이 프레임 내에서 전문직 간 업무범위 분쟁(토픽 2)과 간호법 논쟁(토픽 3)은 강한 정적 상관을 보이며, 이를 통해 주제 간 결합된 담론 서사를 구성한다. 또 이 두 주제 모두 경력 전환(토픽 14)과 연결되는데, 이는 전문직 지위 불안이 이탈전략과 담론적으로 결합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간호사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가 전문직 경계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에 대한 개인의 대처로서 현재의 직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다. 동시에 전문직 간 업무범위 분쟁(토픽 2)은 국제 간호인력 이동(토픽 12)과 강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두 주제가 동일 댓글 내에서 공존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상호 배타적인 담론 맥락에 있음을 시사한다. 즉 전문직 경계 방어에 초점을 맞춘 발화자와 이탈전략을 논하는 발화자는 서로 다른 집단이며, 이들은 재직 문제에 대해 영역을 지키거나 혹은 떠난다는 전혀 다른 해석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 2는 근무환경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주제들로 구성되며, 재직 문제를 제도적 결함을 동반한 노동 착취로 프레이밍한다. 일-가정 갈등(토픽 8), 부적절한 임금과 처우(토픽 13), 일-생활 불균형(토픽 15) 간 강한 정적 상관은 이들이 하나의 통합된 구조적 비판 서사를 구성함을 시사한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개별적인 재직 영향요인이 공공 담론에서 통합된 서사로 재구성됨을 보여준다[4,8,9]. 한편, 정부-의료계 정책 갈등(토픽 6)은 커뮤니티 2 내 근무환경 주제들과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의대 정원 갈등을 논하는 발화와 간호사 노동조건을 논하는 발화가 서로 다른 담론 맥락에서 출현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토픽 6은 의료보험 수가체계(토픽 5)와 보건의료체계 민영화(토픽 9)와는 정적 상관을 보여, 거시정책 담론 내에서 결합되는 주제임을 나타냈다.
이러한 공공 담론의 구조적 양상은 관련 정책 개입의 정당성을 높이는 담론적 기반이 된다[13]. 다만, 두 커뮤니티가 서로 다른 구조를 나타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커뮤니티 1은 전문직 인정과 자율성 확보를 핵심적 가치로 간호법과 같은 법적 지위 향상 정책에 공명하는 반면, 커뮤니티 2는 노동조건 개선과 착취 해소를 핵심 가치로 인력 배치기준 강화나 보상체계 개선정책에 공명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절은 정책 개입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커뮤니티 1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커뮤니티 2의 구조적 비판을 해결하지 못하고, 반면, 커뮤니티 2에 초점을 맞춘 정책은 커뮤니티 1의 전문직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법적 지위와 근무환경을 동시에 보장하는 등의 통합적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 간호인력 이동(토픽 12)은 커뮤니티 1 및 2의 여러 주제와 부적 상관을 보이지만, 동시에 경력 전환(토픽 14)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국제 이주 담론이 양 커뮤니티의 문제 진단을 모두 인정하되, 해결책으로서 이탈을 제시하는 독립적인 프레임임을 시사한다. 토픽 12가 가장 높은 주제 비중을 차지한 것은, 양 커뮤니티를 가로지르는 이 프레임이 가장 넓은 담론 공명을 획득했기 때문으로 해석되며, 이는 국제 간호인력 이동이 지속적이고 지배적인 담론 프레임으로 자리잡았음을 시사한다.
간호사 이직에 관한 의미 기반 관점 이론에 따르면 이직은 직장 또는 직업에 대해 낮은 의미를 가졌을 때 발생하며 직업과 직장 모두에게 낮은 의미를 가진 경우 직업을 그만둘 수 있으나, 직업에 대해서는 열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환경 등 직장에서의 좌절감과 불만을 느끼는 경우 직업을 유지하되 직장을 옮길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46]. 본 연구는 개인 심리적 수준에서 의미 부여과정이 이직 의도를 예측한다고 설명하는 이 이론을 집합적 담론 수준으로 확장한다. 국제 간호인력의 이동이나 산업 간호사 등으로의 경력 전환에 대한 주제는, 간호사로서 일하고 싶으나 현재 직장에서 계속 재직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집단에게 발생하는 관심사일 수 있다. 즉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댓글이 형성한 간호사 재직 담론에서 해외 취업이나 ‘임상 탈출’은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더 나은 근무환경과 처우, 전문직으로서 업무과 경력의 존중이 가능한 직장을 찾는 것이다.
물론 국제 이동 담론의 높은 비중이 실제 간호사 집단의 이주 의향 증가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담론 분석의 가치는 개인 행동 예측이 아니라 집합적 프레이밍 구조 파악에 있다. 개인 수준에서의 실증연구는 국제 이동에 전문직 정체성의 영향이 혼재된 것으로 나타나며[47], 이러한 불일치는 담론이 실제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집합적으로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해석을 제시한다는 점을 시사한다[48]. 한편, 미국 간호사 면허시험의 한국 응시자 수가 2016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49], 이러한 현상은 담론 비중과 독립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본 연구에서 관찰된 담론 프레임과의 인과관계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이동 담론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해당 프레임이 상징적 이탈 서사로서, 재직 문제에 대한 공적 논의에서 정당한 대안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담론적 정당성은 정책설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국제 이동이 전문직 정체성 유지전략으로 프레이밍 되면, 정책은 단순히 이탈 방지가 아니라 전문성을 존중하는 환경 제공으로 재구성되어야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한편, 간호법(토픽 3), 의과대학 정원 증원(토픽 6), 의료보험 수가체계(토픽 5), 민영화(토픽 9), 의사의 윤리 의식(토픽 11)처럼 보건의료체계나 정책, 그리고 임상에서 간호사의 업무와 밀접하게 연관된 의사에 관련한 내용이 주제로 도출된 결과는 간호사 재직 담론을 고립된 주제가 아닌 제도적 맥락 속에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과 민간 의료기관이 결합된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법적으로 정의된 업무범위와 책임을 준수해야 하므로,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실제적인 간호인력 운용 및 관리 또한 상위의 정책적ㆍ구조적 맥락 속에 위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특정 사건이나 정책과 관련하여 급증한 주제와 달리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민영화에 대한 주제가 연구기간 동안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것은, 간호사 재직 담론이 점차 근본적인 보건의료체계의 재정 및 조직 구조와 연결하는 논의가 공공 담론에서도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보편적 보장 확대 압력과 시장 자유화 압력 간 긴장이 심화되고 병원 수익구조에 영향을 미쳐 간호 인력 등에의 투자를 제약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50].
본 연구결과는 공공 담론이 간호사의 재직 문제를 어떻게 프레이밍 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무엇이 객관적으로 재직을 야기하는가에 대한 인과적 증거가 아니라, 어떤 담론이 공적 공명과 지지를 획득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증거이다. 또 주제 비중의 시간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재직 관련 관심사에 대한 조기 신호를 확인할 수 있으며,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기 전 제안된 해결책이 주요 담론 프레임과 정렬되는지 분석하여 여론의 지지 또는 저항을 예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담론 분석은 증거 기반 정책설계의 보완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구조적 토픽 모델링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게시된 간호사 재직 담론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단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게재된 댓글을 분석한 것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댓글을 쓰는 사용자는 제한적이며 전체 인구 또는 간호사 집단을 대표하지 않는다. 댓글을 작성한 사람은 다른 이용자보다 더 강한 의견 또는 다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가질 수 있으며, 자기선택 편향, 정치 및 이념적 편향, 연령 및 기술접근성 편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이들의 의견이 모든 여론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러한 편향은 실제 공론장의 특성을 반영하며,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좋아요’ 수를 공변량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인구통계학적 정보 없이 익명으로 공개된 댓글을 분석하였으므로, 연구결과는 간호사의 태도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공공 담론의 논의 양상을 의미한다. 셋째, 유튜브가 주요 공론장으로 활성화되지 않은 시기에 대한 여론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시기에 온라인 공론장의 역할을 하였던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 등을 함께 확인하는 다중 플랫폼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구조적 토픽 모델링은 시간적 연관에 따른 주제 비중의 변화와 주제 간 상관관계는 확인할 수 있으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으며, 특정 주제가 재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할 수 없다. 또 구조적 토픽 모델링이 가지는 내재적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주제 수는 진단지표와 해석 가능성을 고려한 최선의 선택이나 대안적 K값이나 전처리방식은 다른 주제구조를 산출할 수 있으며, 단어 패턴과 대표 문서에 기반한 주제 명명은 연구팀의 합의를 거쳤으나 본질적으로 해석적 판단을 포함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온라인상의 간호사 재직 담론의 주제와 구조적 연결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간호사의 재직 유지를 위한 정책 및 전략 개발에 있어 공공 담론의 구조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향후 실제 간호사들의 생각을 함께 분석하거나, 영상의 내용과 댓글을 연결하여 맥락적인 이해를 추가하고, 댓글에 포함된 감정을 분석하는 등의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결론
본 연구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댓글을 통해 간호사 재직에 관한 담론을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활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국제 간호인력 이동, 전문직 업무범위 분쟁 등 총 14개의 실질적 주제를 도출하였다. 주제 비중은 간호법, 의과대학 정원 확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동시대의 정치사회적 관심사에 따라 변화가 나타났으며, 보건의료체계의 재정 및 구조와 관련한 주제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업무량, 보상, 일과 삶의 균형 등 직장 내 요소가 상호 연결된 클러스터를 형성하였으며, 간호법 등 정책 관련 주제와 함께 해외 취업 및 경력 전환과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네트워크 분석은 구조적 토픽 모델링이 제공하는 개별 주제의 식별과 시간적 변화를 넘어, 주제들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경쟁적 해석체계를 드러냄으로써 담론의 분절구조에 기반한 차별적 정책설계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 담론 분석을 통해 간호사 재직 문제가 공적으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규명하고, 재직 문제를 개인의 의도 형성과정에서 집합적 의미 구성 및 정책 정당성 형성과정으로 확장하였으며, 구조적ㆍ거시적 설명 요인을 포착하였다. 커뮤니티 구조의 파악을 통해 표적에 따라 다른 정책 및 소통설계에 대한 정책적 정당성의 기반 및 시간적 주제 비중의 변화를 통해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간호사 재직 관련 프레이밍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는 담론 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담론 구조가 시사하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다층적인 재직 담론의 구조에 따라 개인, 조직, 체계 수준을 아우르는 통합적 간호 인력 관리체계가 공적 정당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으며, 커뮤니티 1의 전문직 인정 프레임은 간호법이 명확한 간호사의 법적 권한과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정책에, 커뮤니티 2의 구조적 착취 프레임은 환자안전을 위한 적정 인력 배치와 업무환경의 보장 및 보상체계 개선에 공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보험 수가체계와 민영화 주제의 지속적 상승은 재정구조에 대한 공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간호 행위 수가 분리 청구, 간호 인력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공공 병원 확대를 통한 과도한 수익 압박 완화 등의 재정구조 개혁과 관련한 정책도 필요하다. 다만, 담론적 방향성이 실제 정책의 효과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정책설계와 효과 검증은 후속 실증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연구를 통해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한정된 정책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며, 간호 전문직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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